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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rogram aimed at preparing the pre-service teachers to teach about North Korean family life culture to 

secondary school students, by promoting th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educational contents were developed to reflect general aspects of North Korean 

family life. The program was implemented with 35 undergraduate students in a home economics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 program consists of 15 units of 150-minute instructional sessions. The first three introductory sessions

dealt with the definitions of family life culture and multiculturalism, as well as a historical review of South-North 

relationship. The following nine sessions were devoted to North Korean family life culture in five different domains: 

consumption and leisure, family and child-caring, food and dietary life, housing and neighborhood life, and 

clothing/fashion. During the final two weeks, pre-service teachers conducted mock-teaching. 

For evaluation, pre- and post-session scores on general teaching efficacy and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were compared using paired t-tests. The pre-/post-test results confirmed that the program was successful in 

promoting th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wo Koreas of pre-servic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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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북한은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

며,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

식에도 변화가 생겨 26,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유

입되고 있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

여 북한 체제의 붕괴가능성과 통일전망에 대한 예측이 제기되

고 있다(Park, 2006; Rhee & Nah, 2007; Ryoo, 1999; Ryu, & 

Kim, 2012). 그러나 지난 70년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의 

괴리를 고려한다면, 통일 이후 가치관 및 생활방식 차이로 인하

여 사회혼란이 예측된다. 분단이 이루어진 지 70년의 세월이 흐

르는 동안 남북한은 정치경제적 체제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

서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및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경제생활 수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 남북한 주민들의 과

거와 현재 경험 차이, 종교적 마찰,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

족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갈등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다(Rhee et al., 2000).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한 통일비용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의 사

회적 통합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 

측면의 대비 및 입법방향의 설정, 법제정비, 통일비용마련 등의 

준비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이념

적,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모색 역

시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대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안정 구축을 위한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Park, 2010, p. 198)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

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내어야 할 주역으로서 통일

에 따르는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로서 이념적 한계에서 벗어나 통일의 새로운 가치 통

합을 이뤄낼 수 있는 세대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일 실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갖게 되며, 동시에 

통일 이후에 사회, 문화적 갈등을 가장 많이 겪게 될 세대들이

기도 하다(Bang, 2007). 그러나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들에게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 상황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며, 따라서 

이들 세대에게 통일은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정체성 

측면에서의 당위성만을 갖지는 않는다(Cho & Han, 2014). 특

히 청소년들은 통일이라는 과제를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Bang, 2007). 

이처럼 청소년들이 통일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통일실현의 사

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

성이 제기되어 1999년도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Jo, 

2007). 이후 도덕, 사회, 국어 등 다양한 교과에서 교육 프로그

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가정생활분야에 대한 통일대비 교과과

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가정은 사

회의 기초가 되는 단위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요소

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와 통일 후 사회적 융합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통일세대를 위한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교육적 이

해와 생활문화에서의 차이로 인한 갈등 또는 문제에 대하여 대

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세대를 살아가게 될 청소년들

이 남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하여 이해하고, 통일에 대하여 관심

을 갖고 그들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북한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양상 및 남북한 가정생활

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한 교육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내용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하다. 교육내용을 학

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또는 예비교사들

에게 남북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준비시킴

으로써 교사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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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가정생활문화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의, 식, 주, 소비, 

가족생활과 관련된 전방위적이고 구조적인 탐구를 통하여 개발

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과 이러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개

인의 가치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일 뿐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문

화적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세대(Bang, 2007)라는 점

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중등교사 대상의 교육 프

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가정생활 전반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정교육 등 관련학과 전

공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 가정과교사들의 남북한 간 문화적 차

이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을 고양시킴으로써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

비시키기 위한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사회적 지원 정책, 교류 및 협

력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 

한민족 내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주의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킴

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문헌고찰

1.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통일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2016년에 수

행한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생들 63.1% 중

에서 초등학생은 73.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데 비하여 

중학생은 59.6%, 고등학생은 49.2%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

한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6). 

이는 통일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의 비율(86.2%)이 고등학생의 

비율(64.6%)보다 높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교육의 효과

가 지대함을 보여준다. 

통일부에서는 2000년 이후 통일교육지침서를 통하여 학교에

서의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지침서에서

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

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서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미

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Ministry of Unification, 2012, p. 9)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 활성화 지침에 따라 현재 도덕, 사회 등의 교과에서

는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국어(Seo, 

2016), 역사(Kang & Lee, 2016), 초등 실과(Chung & Hwang, 

2007; Chung, 2008; Chung & Kim, 2008) 등의 교과에서도 통

일대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관심을 가져 왔으나 교육

과정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학

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주로 ‘특별활동 및 재량수업’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통일교육 시범학

교의 효과성 지표를 개발한 Y. Kim(2012)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통일교육 시범학교에서 50여개의 연구 과제를 수

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통일의식고취, 통일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Chung과 Hwang(2007)은 초

등학교 통일교육은 생활관련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초

등실과가 통일교육에 접근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교과임에도 불

구하고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지침서’와 ‘즐거운 초등학교 통

일교육’에서 통일교육의 해당 교과를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음악, 미술, 체육의 예체능과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초등실과

에서의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Chung(2008), 

Chung과 Kim(2008) 등의 연구를 통하여 북한 소학교 교과서 

등의 문헌 자료를 조사,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가정생활

문화를 의생활(의복 구입, 의복착용 스타일, 의복관리), 가족 및 

소비생활(가족관계, 북한 가정 일의 분담, 자원의 관리, 소비생

활), 식생활과 주생활 분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우리나라 

통일교육 및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안에서 초등 실과

교과의 역할과 현재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의생활, 가족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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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활, 식생활 및 주생활 영역에서의 통일교육 목표,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통일교육지침서(Ministry of Unification, 2012)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초등학교에서 습득한 통일과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한 토론식 교육을 통하여 남북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국가

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Lee, 2014;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학생들의 60%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편이었으나, 역사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점 또는 이

산가족 문제 해결 등의 이유보다는, 전쟁위협 등 불안감 해소 

또는 국력강화 등의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상을 보였

다. 또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49.8%)가 통일비용(18.9%), 민족적 이질감

(14.9%),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11.9%)보다 더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4). 이같이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가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했던 것에 비하여 통일로 인

한 득실을 중심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이 통일의 당위성 인식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Baek과 An(2016)의 연구에서도 국민

정체성을 시민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민족적 정체성보다는 시민적 정체성이 다양한 측면의 통

일의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

이 북한을 동일한 민족집단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약화되고 있

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의 국민 정체성에서 혈통중심성이 약화

되고 있는 현상과 연관된다고 보았다(Han, 2011, Baek & An, 

2016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

한 문제를 민족성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

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시민적 정체성 함양의 차원에서 접근

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준에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지식을 학습케 하거나 통일의 당위

성을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을 넘어 자유, 평등, 민주, 인권, 복

지 등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북한의 사회를 이해하고 통

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 제공뿐 아니

라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에서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교사의 정치적 입장 및 

견해와 관련되는 것이다. 통일교육지침서(Ministry of Unification, 

2012)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남한 내에서의 이념적 갈등을 의미

하는 ‘남남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Hwang 

(2016, p. 659)은 이러한 극복 방법으로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헤

르 합의(Beutelsbacher Konsens)와 같은 합의가 우리나라에서

도 필요함을 역설하며,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제시되는 3가지 원

칙들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교화 또는 주입을 금지할 것, 둘째,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인 것

으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 자신

의 이익(또는 이해관계)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이익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생활문화 교육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통하여 

정치적인 관점을 강요하기 보다는 토론을 통한 학생들 내에서

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

생활의 여러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남북한

의 차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통합을 위한 구심점

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통일을 대비한 북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외

교, 문화, 여성, 가족, 종교, 협상 등의 사회적인 주제와 탈북자 

관련 주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Cho, 2010). 그 가운데 가

정생활분야의 통일을 대비한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북

한의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연구와 남북한 비교

연구를 통해 차이점과 공통점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

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가정생활문화영역별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생활분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북한의 가족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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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한의 가족을 비교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졌다. 북한의 가정교육과 부모의 권위 및 가정의례(Kim, 

2011), 관혼상제 등 가정의례 실태와 변화상(Song, 2006) 등의 

연구에서는 북한 가정의례의 변화상을 통해 남북한 가족생활을 

비교하였으며,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Rhee et al., 

1997, 1998) 등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한 영역으

로서 북한 가족생활의 실태와 남북한 가족생활을 비교하였다. 

또한 국가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비교연

구(Do, 1999; Kang, 2010)나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부부관, 

가족부양관을 포괄하는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비교(Chung & 

Lim, 2014) 연구도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남북한 가족가

치관과 가족관계 실태 및 비교를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남북한 유아교육과정이

나 보육시설 등 영유아양육환경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들

(Chi & Kim, 1999; Heo, 2010; Kim, 1995; Lee, Seo, Kim, 

& Park 2011; Lim, 1996; Seong & Kim, 2001; Yang, 1996)

이 주로 수행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북한 양육가

치관을 다룬 연구(Kim & Choi, 2008), 자녀가치, 자녀양육목

표, 자녀양육의 주체, 영유아보육내용을 중심으로 남북한 자녀

가치관을 고찰한 연구(Lim & Chung, 2015)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녀양육과 가족관계 관련용어의 남북한 비교연구(Lim, 

Chung, & Song, 2016)도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남북한 자녀가치관과 자녀양육 실태 및 비교

를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북한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여가활

동별 북한주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북한음

악의 경우 북한 인민가요 전반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Lee, 

2012), 북한 음악전반에 대하여 제시한 연구(Joo, 2015)가 있다. 

북한의 체육활동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들(Ahn, 2002; Hyun & 

Ahn, 2015; Hyun, & Kim, 2014)이 발견되었고, Lee(2011)은 

북한 조선중앙 TV 편성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Kim 

(2013)은 북한 TV 드라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Lee(2000)과 

Ahn(2015)은 북한영화와 연구현황을 분석하였고, Kim, Han, 

& Lee(2006)은 북한주민들의 관광실태 및 제약 등에 대하여 보

고하였으며, Kang(2015)은 북한의 주요 명절과 주민들의 여가

생활 전반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를 기초로 북한 여가

생활의 특징 및 남북한 여가생활실태와 비교를 위한 교육내용

을 구성하였다.

한편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에 관한 선행연구들(S. Kim, 

2012; Rhee et al., 2000; Kim, 2014)에서는 북한의 주민들의 

소득, 소비수준, 장마당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지원금, 그들의 소득 및 

소비생활 실태, 저축현황,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적으

로 겪게 되는 어려움 등에 관하여 제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고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쓰게 되어 나중

에는 파산 지경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Park & Won, 2010; 

Bae & Chung, 2015; Rhee et al., 2000). 이들 자료를 기초로 

북한 경제생활의 특징 및 남북한 소비생활실태와 비교를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북한 식생활 문화 연구는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남한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증가가 다양한 연

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Chang과 Hwang(2000)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영양상태를 조사하고 식생활양상과 더불어 

식량사정을 언급하였으며, Hwang과 Chang(2001)은 북한의 식

량부족 이후의 대체식품 및 계층에 따른 식생활차이를 분석하

였다. 대체로 이 시기의 연구들은 어려운 시기에 탈북한 주민들

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통해 식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Choue, Hong, & Yim, 1997; Park et al., 1997, 

1999). 최근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식습관 및 

남북의 식생활 차이 인지도를 다룬 연구(Kim & Jeong, 2011)

와, 북한이탈어린이와 남한 어린이의 영양섭취상태 및 식습관 

조사를 이용하여 식문화를 비교한 연구(Lee & Nam, 2012)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명절 인식도를 조사하여 한국의 명절

음식과 비교한 연구도 보고되었다(Choi, Kim, & Kang, 2015). 

이들 자료를 기초로 남북한 식생활 실태와 식문화 이해, 식생활 

문제, 식생활 정책 실태와 비교를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북한의 의생활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북한의 전통복식 고수에 

대한 논의, 북한의 의생활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에 

대한 연구, 그리고 현대 북한의 의생활 실태와 개성공단을 중심

으로 한 의류 산업과 관련한 연구 등이 있다. 북한 의생활의 특

징을 전통복식의 고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Kim(2007)은 북한 

당국이 여성에게는 한복차림을 권장하여 민족성을 고양시키나 

남성에게는 양복을 배급하여 한복을 입은 남성을 찾아보기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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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들어 북한에서 조선옷이라 불리는 전통복식의 의미가 

남녀의 성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You

와 Im(2006)의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남북한 복식문화를 북한의 

의생활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연구자는 10년 단위로 북한의 

의생활 특징을 서술하였으며 북한의 문예 예술 사조의 흐름과 

사회주의 체제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천과 

관련한 논의는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통일백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5). 통일부는 통일한국

이 지향해야 하는 하나된 국가를 위해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북

한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의생활의 변천을 소개하였다. 

Tudor와 Pearson(2015)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에서 생활했

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라는 고립된 사

회주의 국가에서 장마당을 통한 패션 트렌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배급제도의 붕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진’을 패션의 도시로 언급

하면서 항구를 통해 들어온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이 남한의 미

디어를 통해 전파된 한류문화와 더불어 유행을 창조한다고 하

였다. 또한 Choy(2016)는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의 의생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이내의 북한의 의생활 변화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퍼스트레이디 이설주의 등장과 한류 문화의 

영향이 북한 내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하였고, 대

외무역의 확대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패션에 있어 많은 변화

가 야기되었음을 분석하였다. Kim(2016)은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통하여 북한에서의 의생활과 남한에 

온 이후의 의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이미 북한에서도 장마당을 통하여 일본, 남한, 

중국 등으로부터 들어온 패션을 경험하였으며, 북에서의 여성

의 옷차림에 한국 드라마 등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전력 또는 물의 부족으로 주로 손세탁을 하는 등, 의복의 세

탁이나 관리 분야는 매우 낙후된 상태에 있고, 특히 장마당을 

통하여 들여온 의복의 경우 브랜드나 섬유조성 등의 정보가 제

거되어 북한이탈여성들은 의복의 선택과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류산업과 관련된 연구는 개성공단 중심으로 남북한의 원활

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산업표준화의 필요성 제기로 인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남북의 의류 산업표준체계는 외형을 비롯

하여 분류체계, 구성항목, 용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어 이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규준이 필요함을 논하였

다(Park, Kim, & Yun, 2003). 또한, Lee와 Choi(2012)는 북한 

섬유 및 의류산업에 대해 수출통계자료 및 전문가의 심층면접

을 통한 종단적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섬

유 및 의류산업에 개방형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기

업 운영에 단점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

해 북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Lee, 

Choi, Lee와 Lee(2015)는 남북한 의생활 관련 용어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남북한의 의생활 문화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자

료들을 기초로 사회체제의 변화에 다른 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

생활 실태, 의생활 관련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정생활분야의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북한 가정생활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과 

남북한 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였으나 이러

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양성 교육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치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

에 있는 청소년에게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을 담당할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

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프로그램은 가정교육과가 개설된 서울의 4년제 대학교에서 

15주 정규학기 중의 ‘가정과 문화’라는 제목의 수업으로 실시되

었다. ‘가정과 문화’는 필수교과 중 하나로 총 35명의 학생들, 

즉 예비교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31명이 사전-

사후검사에 모두 응답하였다. 참여한 예비교사들 중 23명이 여

학생, 8명은 남학생이었다. 참여 예비교사들은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에 출생한 자들로 평균 연령은 22.09세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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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Division Frequency(%) Total

Gender
male 8(25.8%)

31(100%)

female 23(74.2%)

Year of Birth

1992 3(9.7%)

1993 8(25.8%)

1994 9(29.0%)

1995 11(35.5%)

Monthly Household Income

\1million~\3million 4(13.0%)

\3million~\6million 7(22.6%)

\6million~\8million 5(16.2%)

\8million~\9million 5(16.2%)

\10million and over 7(22.6%)

no response 3(9.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

Figure 1. Stages of Program Development

2. 연구 절차

1) 프로그램 개발 모형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Figure 1>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

되었다.         

2)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과정

(1) 준비 단계

문헌고찰을 통하여 파악된 내용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목표

를 설정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였다.

(2) 개발 단계

교수-학습과정안을 기초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

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2015년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

쳐 각 해당 분야의 전공교수들과 석, 박사과정 연구원 11인으로 

구성된 내부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목표

에 따른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이렇게 

수정, 보완된 교육내용은 2015년 9월∼12월에 ‘가정과 문화’라

는 동일한 강좌를 통하여 1차적으로 시연되었으며, 이 수업에서 

강연자들과 예비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내용의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3) 실행 단계

2015년 2학기의 1차 시연을 통하여 보완·개발된 교육 프로그

램은 2016년 1학기, 즉 3월∼6월 사이에 대학교 3∼4학년을 대

상으로 시행되었다. 프로그램은 150분짜리 15주차 수업으로 구

성되었으며, 연구진이 공동개발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매체

(강의, 조별활동, 발표, 모둠활동지, ppt 등)를 적용하여 진행되

었다. 15주 프로그램의 도입부분인 1-2주차, 그리고 마무리 부

분인 13-15주차는 책임교수가 진행하였으며, 3주차부터 12주차

까지는 책임교수와 각 분야 석사과정 이상의 전문가가 팀티칭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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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단계

실행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지를 사용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지는 교육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질문들을 포함하도록 자기응답식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사후 검사도구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주민 또는 통일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관한 10문항, 북한의 소비생활 7문항, 여가

생활 7문항, 가족생활 7문항, 식생활 7문항, 의생활 7문항, 주생

활 4문항의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각 해

당 분야의 전공교수들과 석, 박사과정 연구원 11인이 내용타당

도를 고려하여 3회기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문항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북한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는지 안다’ 등

의 지식측정 문항, ‘북한의 가정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의 소비생활 전반에 관심이 

있다’, ‘북한의 가족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등의 태도측정 문항, ‘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가정

생활문화에 대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에게 남한에서의 소비생활을 안내할 수 있다’, ‘북한이

탈주민의 의복 관리를 도울 수 있다’ 등의 기능측정 문항을 포

함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0.91, 0.96으로 척도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사전검사에서

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3개 문항과 ‘북한과 관련된 수

업이나 특강, 세미나 등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

어주세요’,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이나 특강, 세미나 등을 수강

한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등의 개방식 문항도 

포함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성적이 부여되는 수업의 일부로 실

시되었기 때문에 책임교수가 개별학생들의 응답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하되 번호를 부여하고 

각 학생의 번호를 사후검사 때까지 학생대표가 보관하도록 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고, 사전-사후 검사 평균점수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고, 실질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Cohen의 d값을 산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

램의 목표 및 개요

본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에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 등 가정생활

의 전반에서 북한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예비

교사들의 통일과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둘째,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의 구체적 일면들에 대하여 이해하

고, 셋째, 중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 교

육프로그램의 수업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강의식 수업과 토론,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자들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

면, 즉,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 등에 대하

여 연구하여 다문화적 시각에서 북한 생활의 이해를 위하여 필

요한 교육내용을 결정하였다. 사전조사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

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예비교사들 중 북한 관련 강연을 들어보

거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업을 들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지식수준은 매우 낮았다. 프로그

램의 내용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남한 청소년을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Lee et al., 2016)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는데,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내용 중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분야

에 한정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에 비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는 가정생활문화의 정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남북한 관계

의 역사, 북한의 경제적 체제와 정치적 상황 등 교사로서 배경

지식과 태도를 갖추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위한 프

로그램의 지도에 필요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관련된 기본 

지식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총 15주 프로그램 중 첫 3주간은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태도

를 갖추기 위한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4주차부터 12주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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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Learning Objectives and Contents
Unit 1. 
Introduction

- Introduction and general overview of the program 
- Pre-test 

Unit 2 & 3. 
General Information

- General information on family living culture
- General overview on South-North relationship

Unit 4. 
Family and Consumer Behavior in North Korea

- Family and consumption in North Korea 
- Consumer behavior of North Korean refugees

Unit 5. 
Leisure Culture in South and North Korea

- South Korean’s leisure life
- Leisure life in North Korea
-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s leisure life

Unit 6.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 Comparison of terminologies in family domai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in North Korea
- Comparison of family valu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it 7. 
Parenting in South and North Korea

- Childbirth and parenting in North Korea
- Comparison of the values of children in South and North Korea

Unit 8. 
Housing Culture in North Korea

- Housing culture in North Korea
- Neighborhood life in North Korea

Unit 9. 
Food and Dietary Life in South and North Korea

- Understanding food culture in South and North Korea
- Dietary lif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Unit 10. 
Problems and Policies of Food and Dietary Life in 
South and North 

- Problems of food and dietary life in South and North Korea
- Policies related to food and dietary life in South and North Korea

Unit 11. 
North Korean Fashion in 1950-2000 within the 
Socialism System

- Comparison of terminologies in clothing life
- North Korean clothing life
- North Korean fashion style 

Unit 12.
Current States of North Korean Clothing

- Clothing/fashion life depicted in the media
- Clothing/fashion life from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Unit 13 & 14.
Mock-Teaching Activities

- Mock-teaching (One 45-minute sessions per group)

Unit 15.
Wrap-up

- Wrap up
- Post-test

Table 2. Learning Objectives and Contents of Each Unit of the Program

의 9주간은 가정생활문화의 세부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구성하였다. 각 분야에서 다뤄야 할 내용의 분량에 따라 소비/

여가생활, 가족생활, 의생활, 식생활에 대해서는 각 2차시씩, 주

생활에 대해서는 1차시가 배정되었다. 각 차시는 150분으로 구

성되었으며, 100분간의 강의식 수업과 50분간의 토론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실제로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

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별과제를 개발하였으며, 13∼

14주차에는 각 조별과제의 모의수업을 진행하였다. 동료학생들

과 가정교육과 교수들이 함께 모의수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에 참여하였다. 15주차는 마무리로 한 학기 수업에 대한 전체적 

결론을 제시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학습목표와 내용이 <Table 2>에 제시되었다. 

2.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

램의 세부내용

15차시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을 각 차시별 수업의 목

표와 진행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시: 프로그램 소개 및 인사

∙수업목표: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소개 및 사전검사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북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예비교

사들의 사전지식 조사를 위한 사전검사 설문지 작성.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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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의 취지 및 수업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과 통일 대비 

가정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2차시: 일반적인 배경정보

∙수업목표: 북한 가정생활의 이해를 위한 일반적인 배경정

보 전달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가정생활문화의 정의, 다문화 감수

성의 의미와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남한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 

3차시: 일반적인 배경정보

∙수업목표: 북한 가정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

인 배경정보 전달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북한학 전문가를 초빙하여 남북한 

관계에 관한 역사적 배경 및 통일 전망과 가정생활의 변화

에 대한 강연 및 토론

4차시: 소비생활

∙수업목표: 남북한의 경제상황과 소비생활 실태의 이해 및 

적응 지침 제시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북한시장에 대한 영상자료와 북한

이탈주민의 어려움을 다룬 영상자료와 피피티를 이용한 북

한경제상황 및 소비생활 실태 전반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

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소비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계획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에서의 화폐를 이용한 장마당 소비활동 실태, 불

안정한 시장구조를 가진 북한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의식 

결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경제상황에의 적응문제 및 

대처) 

5차시: 여가생활

∙수업목표: 남북한 여가생활 실태의 이해 및 올바른 여가문

화의 정립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여가개념의 차이와 북한의 전반적 여가실태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여가생활 교육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남한의 여가실

태, 집단주의 정신 강화 수단으로서의 북한의 여가생활, 김

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 북한 인민가요, 노동력과 국방력 강화 수단으로서의 북

한의 체육활동, 정치사상 고양 수단인 북한 영화와 텔레비

전 프로그램)

6차시: 가족관계

∙수업목표: 남북한 가족관계 실태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방

향 정립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차이와 유사점에 대한 강의 및 모

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이성교제, 배우자 선

택, 결혼 풍속, 부부관계, 고부관계 등 북한의 가족관계 실

상파악과 남북한 비교, 가족가치관의 구성요소인 가족관, 

결혼관, 부부관, 가족부양관에서의 남북한 비교, 남북한 가

족관계와 가치관에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점, 탈북청소년들과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

었던 통일대비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 중 가족생활 관련 내

용 소개를 통한 교사로서의 기본지식 함양)

7차시: 자녀양육

∙수업목표: 남북한 자녀양육 실태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방

향 정립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자녀양육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자녀양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남북한 자녀출산, 자녀양육목표와 

부모자녀관계의 특징 그리고 대리양육기관인 탁아소와 유

치원의 실태, 자녀가치･자녀양육목표･자녀양육의 책임･영

유아보육 및 교육 내용에 기초한 남북한 자녀가치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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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탈북청소년 및 남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대비 가

정생활교육프로그램 중 자녀양육 관련 내용을 소개를 통한 

교사로서의 기본지식 함양)

8차시: 주거 및 이웃생활

∙수업목표: 남북한 주거 및 이웃생활 실태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방향 정립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주거 및 이웃생활의 실태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

한 통일대비 주거 및 이웃생활 적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남북한의 주택 형태, 주택

소유 및 거래방식, 전자기기 소유실태 및 에너지 수급실태, 

이웃관계 및 공동체 생활에 대한 남북한 비교)

9차시: 식생활 I

∙수업목표: 남북한 식생활 실태와 식문화 이해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식생활 및 식문화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

대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

인스토밍 실시(남북한 음식 소개를 통해 식문화 개관, 식생

활문화와 통과의례음식, 세시음식 소개를 통한 공통적인 

한국의 전통음식 특징, 남북한 음식 소개를 통해 다양한 음

식의 이해와 남한과 북한음식의 차이점을 소개)

10차시: 식생활 II

∙수업목표: 남북한 식생활 문제와 식생활 정책의 이해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식생활 문제 및 식생활 정책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남북한의 식생활 문제와 식생활 정

책의 차이점 비교, 남한의 섭식장애, 결식 등의 문제와 북

한의 식량부족으로 야기되는 생애주기별 영양문제와 해결 

방안, 남한의 국민공통식생활 정책과 북한 식생활 정책의 

의도와 방향, 김정은 시대의 먹거리 정책, 북한의 어린이 

건강교육)

11차시: 의생활 I

∙수업목표: 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생활 실태의 이해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생활 실태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의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북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

초한 북한의 의생활 용어, 배급제도와 의복난, 단속, 의복 

관리 및 의생활의 변화양상, 사회주의 정권 수립과 더불어 

‘천리마 운동’, 평양에서 개최한 제13차 세계학생축전, 고

난의 행군, ‘7.1 경제 조치’ 등 주요 사건과 시대별 의생활

의 특징)

12차시: 의생활 II

∙수업목표: 북한 의생활 관련 정책의 이해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생활 실태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의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북한 미디어에서 제시되는 당지도자

들의 패션 및 외모를 통한 이미지 정치의 활용, 남한 언론

에서의 북한 이미지 정치에 대한 반응, 북한이탈주민들과

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북한의 의생활 모습, 북한이탈

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의생활 관련 어려움, 고난의 행군 

이후 풀뿌리 자본주의를 경험한 세대인 ‘장마당 세대’들의 

가치관과 이전 세대와의 차이, 북한의 ‘패션’, 국경도시와 

평양에서의 생활상의 차이, 북한주민들의 의류제품 구입, 

유통, 관리, 소비 과정)

13･14차시: 모의수업

∙수업목표: 모의수업을 통한 예비교사로서의 역량 강화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모의수업 조별과제를 통해 예비교

사들이 실제로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6

개의 조로 나뉘어 각 조별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시 분량의 수업(각 45분)을 진행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

안을 작성하였으며, 그 중 한 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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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Areas
Pre-test Post-test Paired

t-value Cohen’s d
M SD M SD

Program in General 2.49 0.43 4.21 0.52 24.25*** 3.60

General Attitude on Unification 3.63 0.58 4.26 0.53 7.04*** 1.13

Consumption & Leisure 2.34 0.61 4.22 0.56 18.78*** 3.21

Family & Child-caring 2.28 0.54 4.17 0.70 15.33*** 3.02

Food & Dietary Life 2.45 0.64 4.23 0.60 13.38*** 2.87

Clothing & Fashion 1.60 0.53 4.14 0.70 18.53*** 4.09

Housing & Neighborhood Life 2.05 0.86 4.22 0.64 12.63*** 2.86

*** p <.001. 

Table 4.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test Scores(N=22)

기초로 실제 모의수업을 수행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창의적인 교수법을 동원하여 한 학기 동안 배운 북한의 가

정생활문화에 대한 내용을 중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

하였다(예: 식생활 분야의 수업을 담당한 조에서는 북한의 

조리법에 맞게 조리한 음식을 가져와 수업시간에 시식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북한음식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맛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역할극 등

을 통하여 남북한 주민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간접경험하게 하는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였

다. 또한 퀴즈를 통하여 북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남한사

람들의 고정관념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도 하였다). 모의수업을 하는 동안 나머지 조는 동료평가에 

참여하여 각 수업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수행태도 및 내용

전달력,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내용선정 타당성, 내용의 

충실도 등을 평가하였다. 

15차시: 마무리

∙수업목표: 15차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와 소감 교류 및 

사후검사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를 이용한 15차시 수업의 내

용 정리, 북한 가정생활에 대하여 배우면서 느꼈던 바를 적

어보게 하는 자기성찰의 시간 및 통일대비추후 노력방안 

토론. 사후검사를 위한 설문지 응답. 

3.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

램의 평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북한의 가정생활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식/기능/태도 등을 평가하는 사전-사후 검사를 실

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분석은 각 분야의 문항의 평

균을 구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4). 

표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관련된 지식/기능/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전체 평균

은 2.49점에서 4.21점(t=24.25, p<.001)으로 예비교사들의 지식

과 태도 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는 전체 프로그램 

평균뿐 아니라 모든 하위 분야 프로그램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나아가 실질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Cohen

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효과는 Cohen의 

d값이 3.60으로 나타나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4에서 전반적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뿐 아니라 

하위영역별로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차시별 수업목표

인 북한 가정생활의 이해를 위한 일반적인 배경정보와 북한 가

정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배경정보(2, 3차시)뿐 

아니라 남북한 경제상황과 소비생활 및 여가생활 실태(4, 5차

시), 남북한 가족관계 및 자녀양육 실태(6, 7차시), 남북한 주거 

및 이웃생활 실태(8차시), 남북한 식생활 실태와 식문화, 식생활 

문제와 식생활 정책(9, 10차시), 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생활 실

태, 의생활 관련 정책(11, 12차시)에 대한 지식이 교육을 통해 



예비 가정과교사를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137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태도나 기능면에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

는 것이며, 15차시에 걸친 교육프로그램이 북한의 가정생활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지식, 태도, 기능을 고양시키는 데 효과적이

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한 하위영역별 예

비교사들의 사후 평균점수가 사전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도 의

미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예비교사들의 통일에 일반적인 태도

가 프로그램 실시 후 4.26으로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통일대비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이 통일 후 한반도를 이끌

어가게 될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예비교사들의 통

일에 대한 태도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여주고 이러한 

요소들이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선행연구인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Lee et al., 

2016)을 지도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남한 청소년을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

문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프로그램을 지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지식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 등 가정생활의 전반에서 북

한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준비-개발-실행-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졌

다. 문헌고찰과 사전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내용에 근거하여 개

발된 프로그램은 서울 소재 대학교의 가정교육과 3∼4학년을 

대상으로 2016년 3월∼6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15주로 이루어졌는데, 1∼3주차는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태도를 

갖추기 위한 수업으로서 진행하였고, 4주차부터 12주차까지의 

9주간은 북한의 소비/여가생활(2차시), 가족생활(2차시), 의생

활(2차시), 식생활(2차시), 주생활(1차시)에 대하여 100분간의 

강의식 수업과 50분간의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13∼14주차에

는 각 조별로 1차시의 수업에 대한 모의수업과 동료평가를 실

시하였다. 실시한 프로그램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는 전

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하위 분야 프로그램의 평균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교육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북

한 가정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정보뿐 아니라 남북한 경제

상황과 소비생활 및 여가생활 실태, 남북한 가족관계 및 자녀양

육 실태, 남북한 주거 및 이웃생활 실태, 남북한 식생활 실태와 

식문화, 식생활 문제와 식생활 정책,  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생

활 실태, 의생활 관련 정책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태도,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하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먼저, 여가와 소비생활분야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

사 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

해 예비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여

가생활 교육프로그램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이 문화적 이질

감을 줄이고, 서로 다른 여가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

에 인지력을 개선할 수 있는 미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

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상적 삶이 포함되는 여가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비교사들이 남북한 통일에 대한 긍

정적 태도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일상적 삶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

한 양질의 여가생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소비생활 부문에서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자신의 수

업시연을 준비하고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과정에서 스

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 북한의 소비에 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북한의 시장이 생각보다 

발달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수업평가가 

있었다. 북한의 소비에 관한 강의로 북한의 소비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예비교사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 할 수 있었으

며 예비교사들이 추후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

는 수업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족관계와 자녀양육분야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예비교

사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업 후 예비교사들은 6, 7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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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행 이후 우리와는 상이한 북한의 가족생활이나 자녀양

육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상

당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가족생활과 

관련한 통일 대비 교육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생활과 관련한 가치관은 단시간에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상대의 문화에 대한 충분

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자신과 상이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

고,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며, 적

절한 행동방식을 선택하는 역량은 어느 한 순간에 종착점에 이

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길러지는 생애적인 발달과정이라

고 볼 수 있다(Chu, 2014).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교사

들이 남북한 가족생활문화의 다양성, 이질성에 효과적이고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

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발달단계의 특성상 이성교제와 결혼 등의 

주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

하여 교육을 진행한다면 통일 문제에 대한 흥미를 높일 뿐만 아

니라 통일대비 교육에 대한 심리적인 진입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예비교사들에게 단순히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들로 하여금 북한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통일대비 가정생활교육의 효

과를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생활분야의 경우에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유의한 차이

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들 뿐 아니라 예비

교사들에게도 주택거래를 한 경험은 흔하지 않았으나, 남한에

서의 주택거래 등에 대한 추가적 정보와 하모니카집 등 북한에

서 나타난 특징적 주거형태와 에너지 수급문제 등을 다루는 과

정에서 북한인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 에너지 문제, 이웃관계 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문

제를 향한 세계적 노력에 대한 고려와 코하우징 등의 다양한 대

안적 주거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통일한국의 미래 주거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책

임감과 더불어 타문화에 대한 수용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

을 수 있을 것이다.

식생활분야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서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북한

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9차시 수업에서는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북한음식을 이해

함으로써 실제 모의수업에서 북한음식을 직접 만드는 활동수업

을 진행하였다. 10차시 수업의 경우도 북한과 남한의 대비되는 

식량사정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여 모의수업에 대한 새

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수업이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북한음식과 식생활문화에 대한 심화

된 내용을 제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북한 생활상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며, 통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북한음식을 함께 만들어보고 

시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북한식생활에 대한 관

심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의생활분야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예비교

사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생활 수업의 경우, 북한의 패션과 의생활

에 관련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11차시 수업에서는 북

한에서의 의생활 관련 정책을 규제 위주로 살펴보았고, 북한의 

언론과 남한의 언론에 비쳐진 북한의 패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

었다. 12차시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본 북

한에서의 의생활에 대하여 다루었다. 특히 이러한 규제에도 불

구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북한의 패션과 스타일 동조 현상에 대

하여 언급되었으며, 예비교사들은 자본주의의 산물로 여겨지는 

패션현상이 북한에도 존재함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패션에서의 차이에 대하여 어떤 패션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문화마

다 미적 기준이 다르고 이러한 미적 기준이 늘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예비교사들은 폐쇄적인 사회로 여겼던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과 매체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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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언론에서 지나치게 남북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타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

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은 통일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추후에 이 프로그램 또

는 유사한 통일대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처럼 서로의 입장

과 관점을 공유하고 그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여 나름대로의 

합의를 시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프로그

램에서는 북한의 문화를 남한의 문화보다 열등하게 보는 시각

을 배제하고 다문화 감수성과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을 훈련

시키고자 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인권유린적인 북한의 정책과 

폐쇄적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문화중심주의를 구분하는 것

에 대해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비교사들 스스로

가 북한문화에서 무엇을 ‘다름’으로 수용할 수 있고, 무엇을 비

판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통하여 북한의 문화

에 대한 관점을 정립해 가는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 이러한 작

업은 의미 있는 일이며 추후에 중등 학생들에게 통일대비 가정

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주체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반

드시 거쳐야 할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과 자질

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실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한 학기 수업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 및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

소 한계가 있다. 이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활

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의 예비교사들과 현직교사들을 대

상으로 실시되어 개선점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

램에 포함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내용들은 남한에서 

접근가능한 자료들만을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TV 등의 매

체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서 실제 

북한에서의 가정생활문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존

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

점에 대한 인식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내용에 대

한 지속적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신뢰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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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예비 가정과교사들의 남북한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을 고양시킴으로써 중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의 전반

적 측면들을 반영하도록 내용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양성기관의 가정교육과 학부학생들 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프

로그램은 15차시의 150분짜리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첫 3회의 수업은 가정생활문화와 다문화주의를 정의하고, 남북간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포함하는 도입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의 9차시 동안에는 북한의 가정생활문화를 5개의 영역(소비 및 여가생활,

가족생활 및 양육,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마지막 2차시 동안에는 예비교사들이 설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가지고 수업실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전반적인 교수 효능감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의 변화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검증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의 남북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고양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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